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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직장 들어가기 어려우니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만 두지 말고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니면서 전

도도하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조경 자료로 참고하려고 내가 27개국 돌아다녀보면서 봤는데 참고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중국도 참고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조경을 하려고 했는데 ‘뭣하러 그렇게 만드냐? 산

이 아름다워서 조경이 필요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일본조경은 대체적으로 진짜 돌을 쓰지 않고 가짜 돌을 사

용해서 만듭니다. 

월명동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소나무가 있는데 부러졌다고 합니다. 내가 9살 때 쯤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나무 굵기가 한아름이나 되었고, 170~200년 된 소나무였습니다. 

그 소나무에게 거름도 주면서 잘 크라고 하고 싶었는데 주인이 거름도 못주게 하고 가지도 못 치게 하고 소독

도 해준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도와주면 교회 나가야 하는데 자기는 교회 나가기 싫으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나무 때문에 언젠가는 덕을 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나무 가운데가 똑 부러졌습니다. 내가 어릴 때 눈이 많이 오면 내 허리까지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이 많이 와도 끄덕도 없던 소나무가 부러진 것입니다. 

결국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부러진 것도 아니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부러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부러뜨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었겠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놀랬다고 합니

다. 

목사들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에 나오라고 합니다. 중고등부도 보면 계속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

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신앙을 심어줘야 합니다. 

계속 교회 안에서만 있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하면 교회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교회 나가면 적응을 못합니

다. 

지방교회는 애들 전도해서 키워도 다 도시로 나간다고 속상해 할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상관할 것 없고 의식

할 것 없습니다. 자기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키우면 됩니다. 키우는 사람은 키워서 내보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교회에 연락해서 잘 다닐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교회 인원을 셀 때 남아있는 사람만

이 아니고 자기 교회에서 키워서 내 보낸 사람까지 교회 인원으로 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계산법입니

다. 

관리 잘 해줘야 합니다. 애들이 잘 하다가 순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옆에서 꼭 붙잡아 줘야 합니다. 

며칠 전에 머리가 아팠는데 지금은 깨끗이 내려갔습니다. 건강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